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쉘 실버스타인 저
옛날에 나무가 한 그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게는 사랑하는 소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그 소년은 그 나무에게로 와서 떨어지는 나뭇잎을 
한 잎 두 잎 주워 모았습니다. 
그러고는 그 나뭇잎으로 왕관을 만들어 쓰고 숲속의 왕자 노릇을 했습니다. 
소년은 나무줄기를 타고 올라가서는 나뭇가지에 매달려 그네도 뛰고 
그리고 사과도 따먹곤 했습니다. 
나무와 소년은 때로는 숨바꼭질도 했지요.
그러다가 피곤해지면 소년은 나무 그늘에서 단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소년은 나무를 무척 사랑했고...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흘러 갔습니다. 
그리고 소년도 점점 나이가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홀로 있을 때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이 나무를 찾아갔을 때 나무가 말했습니다.
" 얘야,내 줄기를 타고 올라와서 가지에 매달려 그네도 뛰고
사과도 따먹고 그늘에서 놀면서 즐겁게 지내자.
"난 이제 나무에 올라가 놀기에는 다 커 버렸는걸.
난 물건을 사고 싶고 신나게 놀고 싶단 말야. 그리고 돈이 필요하고.
내게 돈을 좀 줄 수 없겠어?“ 하고 소년이 대꾸했습니다.
“미안하지만,내겐 돈이 없는데.” 나무가 말했습니다.
“내겐 나뭇잎과 사과밖에 없어.
얘아,내 사과를 따다가 도회지에서 팔지 그래.
그러면 돈이 생기겠고, 그리고 너는 행복해지겠고.“
그리하여 소년은 나무 위로 올라가서
사과를 따서는 가지고 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떠나간 소년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고...
그래서 나무는 슬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이 돌아왔습니다.
나무는 기쁨에 넘쳐 몸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얘야,내 줄기를 타고 올라와서 가지에 매달려 그네도 뛰고 즐겁게 지내자.
“난 나무에 올라갈 만큼 한가롭지 않단 말야.”하고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그는 또 말하기를 “내겐 나를 따뜻하게 해 줄 집이 필요해,
아내도 있어야겠고 어린애들도 있어야겠고 그래서 집이 필요하단 말야.
너 나에게 집 하나 마련해 줄 수 없니? 나에게는 집이 없단다.
“나무가 말했습니다. “이 숲이 나의 집이야,
하지만 내 가지들을 베어다가 집을 짓지 그래.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을 거 아냐.“ 
그리하여 소년은 나무의 가지들을
베어서는 자기의 집을 지으러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떠나간 소년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돌아오자 나무는 하도 기뻐서 거의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리 온,얘야.”나무는 속삭였습니다. “와서 놀자.
“난 너무 나이가 들고 비참해서 놀 수가 없어.”소년이 말했습니다.
“난 여기로부터 나를 먼 곳으로 데려갈 배 한 척이 있었으면 좋겠어.
너 내게 배 한 척 마련해 줄 수 없겠니? 
“내 줄기를 베어다가 배를 만들렴.“하고 나무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너는 멀리 떠나갈 수 있고...
그리고 행복해질 수 있겠지.“
그리하여 소년은 나무의 줄기를 베어 내서
배를 만들어 타고 멀리 떠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으나... (정말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소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 얘야, 미안하다, 이제는 너에게 줄 것이 아무 것도 없구나... 사과도 없고..".
" 난 이가 나빠서 사과를 먹을 수가 없어." 소년이 말했습니다.
" 내게는 이제 가지도 없으니 네가 그네를 뛸 수도 없고... "
" 나뭇가지에 매달려 그네를 뛰기에는 난 이제 너무 늙었어." 
소년이 말했습니다. 
" 내게는 줄기마저 없으니 네가 타고 오를 수도 없고..." 
" 타고 오를 기운이 없어." 소년이 말했습니다.
" 미안해," 나무는 한숨을 지었습니다." 
무언가 너에게 주었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내게 남은 것이라곤 아무 것도 없단 말야.
나는 다만 늙어 버린 나무 밑둥일 뿐이야, 미안해..."
" 이제 내게 필요한 건 별로 없어. 
앉아서 쉴 조용한 곳이나 있었으면 좋겠어.
난 몹시 피곤해." 소년이 말했습니다.
" 아,그래." 나무는 안간힘을 다해 굽은 몸뚱이를 펴면서 말했습니다.
"자,않아서 쉬기에는 늙은 나무 밑둥이 그만이야.
얘야,이리로 와서 앉으렴. 앉아서 쉬도록 해".
소년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단어  공부
1.단어의 뜻을 찾아  (    ) 안에 번호를 써 넣으세요.
1. 아낌없이 주는 나무


(      )   picked fruits
2. 소년은 행복했어요


(      )   leaves
3. 그네를 탔어요


(      )  swing
4. 나무열매를 따 먹었어요

(      )  needs a boat
5. 나뭇잎




(      )  The boy doesn’t show up.
6. 왕관을 만들었어요


(      ) cut the branches
7. 오랜 세월이 흘렀어요

(      ) made a crown
8. 배가 필요했어요


(      ) The boy was happy.
9. 나무가지를 베었어요

(      ) Old man
10.  소년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      ) needed a place to rest
11.  노인




(      ) a prince in the forest
12.  쉴 곳이 필요했어요


(      ) be very tired
13. 숲 속의 왕자



(      ) stump
14. 몹시 피곤해



(       ) The giving tree
15. 나무 밑둥



(       ) Long time passed
2. 그림의 이름을 적어 보세요.

	



	


	


	



	
	
	
	

	


	


	


	



	
	
	
	

	



	


	


	



	
	
	
	


3. 이야기 요약 을 읽고 (             ) 속에 알맞은 말을 적어 넣으세요.
옛날에 (                    ) 주는 나무가 있었어요.

그 나무에게는 한 (              ) 이 있었습니다.

소년은 나무에 매달려 (               )를 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무 (              ) 를 따 먹기도 했지요.

나뭇잎으로 (               )을 만들어 쓰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소년과 나무는 (                                 ).
그러나  (               ) 이 흐르며 소년은 점점 자랐습니다.

소년은 (           )이 필요했습니다.

나무는 말했지요. "내 열매를 따가렴. 그것을 팔아 돈을 마련해."

소년은 나무 (                )를 따 갔지요.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소년은 (                     ) 나타나지 않았어요.

또다시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소년은 (                 )이 생겼기 때문에 집이 필요했습니다.

나무는 말했지요. "내 가지들을 베어 집을 만들렴."

소년은 그 (             ) 가지들을 모조리 베어 떠났습니다. 나무는 그래도 행복했지요.

또 다시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소년은 자신을  태우고  어딘가로  멀리 멀리 떠날 그런 (           )가  필요했습니다..

나무는 말했지요. "내 몸을 베어 배를 만들렴."

소년은 그렇게 했지요. 나무는 여전히 (                )했습니다.

한동안 소년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             ) 이 된 소년이 나타났어요. 그러나 나무는 아무 것도 줄 게 없었죠.

그러나 소년은 (         ) 곳이 필요했어요.

나무는 말했죠. "여기 앉아서 쉬렴."

소년은 (                   ) 에 앉았어요. 나무는 행복했지요.
4.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일고 다음 질문에 답 하세요.

1. 어린 소년은 어떻게 나무와 놀았나요?

2. 소년이 자라서 친구가 생겼을 때 나무는 어떻게 느꼈나뇨?

3. 소년이 가정이 생기자 나무에게 무엇을 달라고 하였나요?

4. 오랫동안 안 오던 소년이 다시 나타났을 때 나무는 뭐라고 하였나요?

5. 노인이 되어 돌아 온 소년에게 나무는 무엇을 주었나요?

6. 여러분 주변에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5. 큰 소리로 이야기를 읽어 보고 역할극을 해 봅시다.
  6.  다음 그림을 설명해 보고 간단하게 적어 보세요.



                       

          



                             


7. 다음의 질문을 친구들과 토론해  보고 각자의 생각을 적어 보세요.

1. 만약 여러분이 나무였다면, 혹은 소년이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2. 소년의 행동은 당연한 것입니까?  아니면 너무 이기적인 것일까요?

3.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다 주어 버리면 진짜 행복할까요?  

4. 소년은 왜 노인이 되어서 다시 나무에게로 되돌아 왔을까요?
5. 나무는 소년에게 한번도 자주 찾아 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6.  여러분 주변에서 나무와 같이 여러분에게 아낌없이 주는 사람이 있나요?  그 분에 대해 적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답하려고 하나요?

7.  여러분은 나중에 커서 나무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니면 소년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이유는 ?
이야기가 전개되는 순서에 따라  Flow Map을 만들어 보세요,  그림을 그리고 문단을  써 보세요.
소년과 나무가 어떻게 변했는지 생각해 봅시다.

	10살 보다 어릴 때
	20살 쯤 되었을 때
	30-40대
	50-60 대
	70세가 넘은 노인

	
	
	
	
	

	
	
	
	
	


